
15

Japan 차별화	전략으로	

해외수출	노리는	일본	농식품오사카지사

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.

일본의	대	홍콩수출은	상품	카탈로그를	활용	

홍콩에 일본산 선물용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린벨㈜과 이토

츄로지스틱㈜은 2016년 12월부터 부유층을 타깃으로 법인

루트의 시험판매를 거쳐, 2019년 6월부터는 홍콩에 현지법인을 

설립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. 홍콩은 중추절(9월~10월)에 선

물을 주고받는 문화는 있으나, 카탈로그를 통해 상품을 주문하

는 문화는 없었다. 2016년 12월부터 시험적으로 카탈로그를 통

한 주문과 판매를 한 결과,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방식이라는 반

응이 많았으며, 주로 일본계 기업과 홍콩 현지은행에서 선물용

으로 주문했다. 판매상품은 멜론, 감, 사과, 체리, 니혼슈를 비

롯 30~40점이며, 가격은 홍콩달러 2,300HKD(약 345,500원)

와 1,360HKD(약 204,300원) 2종류로 나뉜다. 향후 소득이 높

은 층이 많은 대만과 싱가포르에도 수출을 검토할 예정이라

고 한다.

야키소바용	곤약	면의	싱가포르·홍콩	수출	

곤약 산지로 유명한 군마현 소재 ㈜쿠로호는 해외에서 인지도

가 높은 일본요리 야키소바에 들어가는 면을 특산물인 곤약으

로 만들어 싱가포르와 홍콩에 수출하고 있다. 곤약의 경우, 젤

리 등 간식으로 제품화된 사례가 많았으나, 수출용으로 신상

품 면류를 개발하게 되었다.

(*IPM기법: 「Integrated Pest Management」의 약자로, 환경과 생

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통합 해충관리) 

스마트농업과	IPM기법을	활용한	녹차	수출

카고시마호리구치제차(유)는 계약 농가를 포함해 약 270ha 

면적에 차를 재배한 뒤 미국에 영업·가공용 말차 원료와 말

차캔 등 완제품과 대만에 선차, 티백 원료를 수출하고 있다. 

이 회사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수출 우수사업자에게 수여하

는 ‘2018년도 수출에 힘쓰는 우량사업자 표창 농림수산대신

상’을 수상하기도 했다. 스마트농업과 지속가능한 IPM기법*

을 도입해 화학농약에 의존하지 않는 재배방법을 실천, 수출

용 차의 현지 재배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

현재 이 회사는 차 재배 기계 5대를 이용해 해충, 이물질, 

잡초를 제거하는 등 농약과 제초제에 의존하지 않는 재배

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보의 네트워크화와 AI를 이용해 

벌레와 서리 피해에 대처하는 등 스마트농업을 적극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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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제품 및 재배방법 등을 차별화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. 수출경쟁국인 일본의 
농식품 수출확대 사례를 파악한다면 수출업체의 제품개발 및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속가능한 통합해충관리(IPM기법) 등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
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한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 또한, 일본의 상
품 카탈로그를 활용한 수출사례를 벤치마킹해 해외 인플루언서와 오피리언 리더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한국산 농
식품를 선택할 수 있는 선물용 세트 등을 활용한다면 수출상품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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